
64	 리 아 호나

“올해 크리스마스를 마음 속으로 그리며 그분을 기억하라” 

(영문판 어린이 찬송가, 50쪽)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디에고는 그리 신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 첫 

번째 맞는 성탄절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디에고와 동생 새뮤얼은 이번 크리스마스에 엄마를 만나지도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게 달라졌어요.” 디에고가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아빠의 눈이 슬퍼 

보였습니다. “가끔은 더 나아지기 

위해 이런 변화가 찾아오기도 

한단다.” 아빠는 잠시 

잠자코 계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올해 성탄절은 

분명 전과 

다르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좋은 시간을 전혀 보낼 수 없다는 뜻은 

아니란다. 우리는 변함없이 구주가 태어나신 걸 축하할 거야.”

디에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를 보지 못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아빠 말씀처럼 성탄절은 변함없이 좋은 시간이 될 

수도 있을 테니 말입니다. 디에고는 이번 성탄절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뭔가 해 보고 싶었습니다.

디에고는 방으로 가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디에고네 

가족은 성탄절이 되면 다 같이 봉사 활동을 

하곤 했습니다. 이번 해에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방을 둘러 보는데 이제 가지고 

놀지 않는 장난감 자동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동차를 

집어 들고 바퀴를 굴려 

보니 아직 꽤 쓸 

만했습니다. 

아빠랑 

조금 다른 성탄절

삽
화

, 
크

리
스

틴
 콴

엄마를 보지 못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성탄절은 변함없이 좋은 날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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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이 되어

우리 아빠는 교회에 다니지 않으셔요. 

하지만 저는 아빠 집에 갈 때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생활하는 모범을 

보여 드리면서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해요.

대셜 피, 6세, 미국 콜로라도 주

새뮤얼이랑 같이 장난감이 없는 

친구들에게 장난감을 조금 나누어 

주면 될 것 같았습니다! 디에고는 다른 

장난감을 몇 개 더 찾아서 자동차와 

함께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들고 새뮤얼의 

방으로 갔습니다. 디에고는 새뮤얼에게 

물었습니다. “네 방 청소 좀 도와줄까? 

아빠를 깜짝 놀라게 해 드리는 거야.”

새뮤얼은 그림을 그리다 말고 고개를 

들어 형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좋아.”

둘은 함께 새뮤얼의 방을 

청소했습니다. 디에고는 새뮤얼에게 

장난감을 나누어 줄 계획을 알려 주었습니다. 둘은 청소를 

하면서 새뮤얼이 가지고 놀지 않는 장난감 몇 개를 찾았고 

그것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런 후에 가방을 가지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디에고가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희가 이제 가지고 놀지 않는 

장난감들을 모아 봤어요. 이걸 장난감이 없는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어도 될까요?”

아빠는 놀라시는 한편 기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오늘 오후에 그걸 노숙자 보호소에 가져다주자꾸나.”

보호소 방문은 즐거웠습니다. 디에고와 새뮤얼은 아빠가 

어른들과 이야기를 하시는 동안 몇몇 아이들과 함께 놀기도 

했습니다.

아빠는 집에 오는 길에 이번 성탄절을 특별하게 보내려면 또 

무엇을 할지 물어보셨습니다.

디에고가 대답했습니다. “작년 성탄절에는 이웃들에게 나눠 

드릴 간식거리를 만들었잖아요.”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되겠구나. 쿠키 만들 재료를 

사러 가 보자.”

새뮤얼은 쿠키를 만들면 아주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디에고와 새뮤얼은 아빠를 도와서 상점에서 쿠키 재료를 

샀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반죽을 만들고 별 모양과 나무 

모양을 찍어 낸 후, 노랑과 초록으로 쿠키를 장식했습니다. 

그러고는 작은 봉투에 쿠키를 담아서 이웃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하루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디에고는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디에고와 새뮤얼, 그리고 아빠는 가족으로서 

함께했고 다른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아빠가 옳았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전과는 다르지만, 변함없이 좋은 날이었습니다. ◼

글쓴이는 미국 콜로라도 주에 산다.

제인 맥브라이드 초트

실화에	근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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